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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 공동학술발표회



주요 이슈

1. Blockchain, AI 등 FinTech이 금융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한국금융산업의 발전방향은?

2. FinTech이 금융혁신을 주도한다면, 공동학회가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3. 공동학회의 당면 과제와 운영 상의 개선책 및 미래 신사업은?



I. 한국금융산업의 발전 방향

● Blockchain 등 FinTech은 기존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

1. FinTech 출현에 따른 새로운 금융생태계 구축

Source: Goldman Sachs, Top of Mind, 2014, p. 21.



● Blockchain은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distributed ledger) 시스템으로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금융인프라에 전대미문의

구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The unstoppable force of blockchain technology is barreling down

on the infrastructure of modern finance.”

Tapscott, A. and Don Tapscott, 2017, Harvard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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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한국은행, 분산원장기술의현황및주요이슈, 2016, p. ii.



Source: Wallis, Blockchanin Now, 2018,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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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CE  IBM-sponsored report by Harvard Business Review 
Analytic Services, 2016



Source: Wallis, Blockchanin Now, 2018, p. 6.



● Blockchain 관련 FinTech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은 기술 혁신의

촉진과 금융생태계 육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금세탁, 탈세,

개인정보유출 등의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감독하는 방향으로 설계

─ ICO 전면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규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기술인 Blockchain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나쁜 규제의 대표적 사례

─ Blockchain, 암호화폐와 ICO는 모두 Blockchain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이므로 Blockchain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암호화폐 시장과 ICO의 동시 활성화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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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 정부는 FinTech 선진국인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의 규제 및

감독 체계를 연구해 FinTech 전반에 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규제 및 감독 문제를 해결할 필요

─ Blockchain 기술발전 속도에 비해 규제 정비 속도가 너무

느려 한국 FinTech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

─ Blockchain 생태계의 육성이 미래 금융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건전한 ICO는 전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



● 우리나라는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해 직접금융보다는 은행 등

간접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은 편

2.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에서 자본시장 중심
금융시스템으로 전환

자료원: 금융투자협회, 국내민간기업직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지속적감소, 보도자료, 2015. 4. 29. 



●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은 자본시장 중심 금융시스템에 비해

규제가 많고 독점력도 높아 상대적으로 비효율적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IT, Bio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은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한계

─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은 IT, Bio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위험자본 공급시장으로서는 적절치 못함

● 효율적인 자본시장(주식, 채권, 외환) 육성을 통해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독자적으로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증권회사의 자산 규모는 은행권에 비해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50개 이상의 증권사들이 난립해 국제경쟁력이 취약

─ 제조업에서는 삼성전자가 2017 Interbrand Brand value

세계 6위로 부상, 금융업에서는 아직 100위권에도 들지 못함

─ American Express 27위, J.P.Morgan 30위, AXA 42위,

Goldman Sachs 44위, PayPal 80위

─ HSBC 47위, Allianz 49위, Santander 68위

3. 대형 투자은행의 육성을 통해 한국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





● 한국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 투자은행의 육성이 시급

─ 증권사 간의 M&A를 통해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함으로써

투자자를 위한 자산관리와 실물경제에 위험자본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

─ 헤지펀드를 지원하는 PBS(prime brokage service)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 투자은행의 국제 금융시장 진출을 유도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뉴욕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한 PBS 사업에 진출)



● 2017년 말 현재 약 1,45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중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5.5%, 금융 자산 대비
부채비율

46.0%으로 채무상환 능력은 대체로 양호 (2017년 3/4분기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부동산시장 버블 붕괴로 발행했다는

점을 인식해서 금융감독 당국은 금리 상승기에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및 대응

─ US 10-year Bond Yield가 지난 4월 말 3%를 돌파

─ 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5% 돌파

4.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II. FinTech에 의한 금융혁신과 공동 학회의 역할

● 암호화폐는 화폐인가, 아니면 상품 혹은 증권인가?

─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

─ 중앙은행의 Blockchain 기반 디지털 화폐(CBDC) 발행

● Bitcoin 등 암호화폐 가격은 거품인가?

─ 암호화폐 가격결정모형

● 암호화폐 시장은 효율적인가?

─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성과 운영효율성 (해킹, Blackout 등)

─ 암호화폐 거래소의 정보효율성

1. 연구 분야



● 암호화폐는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관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암호화폐와 주요 경제 변수와의 관련성 및 헷징 기능

● Blockchain이 기업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증권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Blockchain을 활용할 경우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불건전한 ICO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 외부감사제도, Nominee, Escrow 시스템 등



II. FinTech에 의한 금융혁신과 공동 학회의 역할

● Blockchain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더욱 촉진할 경우

대학과 학회는 Financial Economics, Law 뿐만 아니라

Computer Science 지식을 함께 갖춘 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

● 금융산업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융합형 금융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공동 학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2. 교육 분야



Source: BusinessBecause, 2/14, 2018



Source: 주간조선, 9/22, 2014



III. 공동 학회의 당면 과제와 미래

● 저출산·고령화와 SCI 논문 중심의 교수업적 평가 등으로

최근 공동학회에 참석하는 회원과 발표 논문 수가 급감

─ 참석회원: 350명 (2013) → 145명 (2017)

─ 발표논문:   89편 (2012) →   50편 (2017)

● 지난 25년간 한국 금융산업 발전의 이론적 버팀목 역할을 해

왔던 공동학회로서 앞으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할 시점

1. 공동학회의 당면 과제





III. 공동 학회의 당면 과제와 미래

● 이번 공동학회 25주년을 맞이하여 학회의 미래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공동학회 실무준비위원회에서 재무금융 관련 5개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e-mail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기간: 1차 4/4–4/16,  2차 4/23–4/27

● 5개 학회 총 72명의 회원이 설문조사에 참여

2. 공동학회 운영 개선 방안과 미래 신사업: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72명 회원들의 개인 특성

─ 연령: 30대 16명 (22%)     40대 21명 (29%),

50대 24 (33%) 60대 10명 (14%)

─ 성별: 남성 61명 (85%) 여성 11명 (15%)

─ 직업: 교수 61명 (85%) 연구원 5명 (7%)   대학원생 4명
(6%)

─ 근무지: 수도권 48명 (67%) 경상권 12명 (17%) 

전라권 5명 (7%)          충청권 3명 (4%)

─ 학회: 재무관리학회 33명 (17%)    재무학회 45명 (24%) 

증권학회 54명 (28%)         파생상품학회 43명 (23%) 

한미재무학회 15명 (8%)



● 공동학술발표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운영 개선 방안

─ 만족도: 매우 만족 4명 (6%)     만족 37명 (51%)

보통 25 (35%)            불만족 6명 (8%)

─ 참여도: 2번 이상 참여 32명 (44%), 2번 이상 불참 39명
(54%)

─ 불참 이유: 개최지 지리적 접근성 25명 (44%)

업무 상 이유(강의와 보직) 17명 (30%) 

기타 (연구년, 가정사 등 ) 9명 (16%)

학회 프로그램의 부실 3명 ( 5%)

프로그램의 차별성 부족 2명 ( 4%)

학회 운영의 비효율성 1명 ( 2%)



● 현 개최 장소인 KB국민은행 천안연수원의 지리적 접근성

─ 접근성: 좋음 20명 (28%)     불편함 52명 (72%)

─ 개선안: 서울 소재 컨벤션 센터나 호텔 28명 (54%)

광역시 소재 컨벤션 센터나 호텔 16명 (31%) 

대중소 도시 소재 컨벤션 센터나 호텔 1명 ( 2%)

기타 5명 (10%)

* 서울 소재 대학

* 대도시와 지방도시 소재 대학 혹은 기관시설

* 제주도, 해운대 추천

* 천안아산역, 천안역 외 천안터미널도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그 운영횟수가 증가



● 공동학회의 미래 발전 방향

─ IT 학회와의 융합학술발표회 개최

개별학회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 26명 (36%) 

융합학술발표회는 시기상조 14명 (19%)

공동학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27명 (38%)

기타 3명 ( 4%)

* 연구회를 조직하여 관심있는 학자들의 정기적

세미나를 모색

* IT분야 학회에 융합연구가 우선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발표할 논문이 없다.



─ 공동학회 기간 중 금융전문가 채용시장 개설

채용기관의 호응도가 낮아 실패할 것 14명 (19%) 

채용시장 개설이 필요하나 아직 시기상조 10명 (14%)

공동학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47명 (65%)

─ 외국학회와 교대로 정기적 공동학술 발표회 개최

개별학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 24명 (33%) 

글로벌화를 위해 필요하나 아직 시기상조 17명 (24%)

공동학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29명 (40%)

기타 1명 (  1%)

* 중국, 일본은 대응 학회가 없어 적절한 상대국 선정이 필요

*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할 뿐 효과가 없음



─ 회원들의 참여율도 높이고 학회 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운영 개선책과 신사업



* 우수 발표논문에 대해서는 저자가 원할 경우 개별 학회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우선권이나 혜택을 부여

─ 각 개별학회 혹은 주관학회에서 특별호를 발간

* 토론자의 토론 자료를 미리 제출 받아 요약서를 책자로
제작하고,

1일/2일차로 구분하여 우수 토론자를 선정

─ 대학원생이나 비전문 연구자를 토론자로 선정하는 것은
부적절

* 특별심포지엄의 주제를 시사적인 내용보다는 학술적인 측면에

맞추는 게 바람직

* 공동학회 참여 회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학회 간의 통합을 고려할 시점

─ 학회 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타 의견



● 최근 공동학회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

학회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임

●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공동학회의 장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학회 운영 방안

─ 공동학회 개최 장소를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변경

─ 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 과정의 개선

─ 개별 학회 혹은 주관 학회의 특별호 제작을 통해 우수 발표

논문에 한해 게재 우선권을 부여

● 공동학회의 미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신사업

─ 공동학회 기간 중 금융전문가 채용시장 개설

3.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